
Styrene 가격 다시 600달러 돌파
FOB Korea 605- 6 10달러 형성 … 미국가격은 25달러 급등

Styrene 가격은 5월10일 FOB Korea 톤당 605-610달러로 13달러 상승했다.

아시아 Styrene 시장은 중국의 구매가 다시 시작됨에 따라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원유가격의 강세유지 및

벤젠 가격 강보합세도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EPS(Expandable Polystyrene) 생산기업들이 수요약세에 따라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추

가 강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EPS 생산기업들은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잇는 상태로 5월 1-10일 노동절 연휴에 생산을 중

단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은 낮은 가동률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상들은 5월 하순 거래물량 2000톤 가격으로 FOB Korea 톤당 610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구매자들은 600달러를 고집하고 있는 상태이다. 6월 Styrene 가격은 FOB Korea 610달러에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중국의 Styrene 내수가격은 ex-Tank Jiangyin/Shanghai 기준 톤당 5800-6000元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Styrene 가격은 Spot가 US Gulf 기준 파운드당 26.00-27.50센트를 보여 톤당 590달러로 25달러 급등

했다. 특히, 5월 미국 내수가격은 34.00-36.50센트로 초강세를 보였다.

미국시장은 벤젠 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5월 하순 및 6월에는 벤젠 가격이 떨어져 파

운드당 25센트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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